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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뮤지컬은 무대 위에서 살아 있는 배우들이 노래, 대사 전달 및 춤(움직임)

을 중심으로 작품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종합 공연 예술이다(한국화 2019: 6). 

노랫말과 대사라는 언어적 요소와 음악이라는 청각적 기호, 무대 장치, 조명, 

배우, 춤 등 시각적 기호로 이루어진 비언어적 요소가 관객에게 동시에 전달되

며 메시지와 감동을 선사한다. 

국내 뮤지컬 시장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했다. 2000년 140억 원 정

도로 추산되던 시장(박병성 2018. 7. 18)은 코로나19로 시장이 타격받기 전인

2019년에는 3,784억 원을 기록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라이선스 뮤지컬이다. 라이선스

뮤지컬이란 해외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판권을 사들인 뒤 우리말로 공

연되는 뮤지컬을 의미한다(권하영 2011. 11. 5). 따라서 라이선스 뮤지컬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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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대본의 번역이 필요하다. 뮤지컬 번역의 경우 음악에 맞춰서 전달되어야 하

며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 뮤지컬에

한정된 제약 사항으로 인해 뮤지컬 노랫말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체로 언어 요소 분석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확

장된 연구도 노랫말과 동반되는 음악이라는 청각적 요소까지만 범위를 넓힌 상

태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뮤지컬 공연은 언어적 요소와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

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므로, 대사와 노랫말이라는 언어적 요소가

전달 방법에 있어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곽성희 2012: 102)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공연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를 완성하는 만큼, 노랫말 번역 과정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뮤지컬 번역 현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지적(Hong 2020)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오리지널 뮤지컬 Les Misérables의 1막 중

‘One Day More’와 한국어 라이선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내일로’를 대상

으로 오리지널 공연과 국내 라이선스 공연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의

차이점과 이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 번역과 비언어적 요소 연구

지금까지 뮤지컬 번역에 대한 연구는 크게 노랫말, 즉, 언어적 요소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의 경우 뷸러(Buhler 2017), 드링커(Drinker 1950), 프란

존(2005, 2008), 홍(Hong 2020). 휩쉬(Hübsch 2006), 켈리(Kelly 1987), 마테오

(Mateo 2008), 로우(Low 2005), 루프트(Luft 2008), 나시볼리나(Nassiboullina 

2011), 러셀(Russell 2018), 맥켈비(McKelvey 2001), 소르비(Sorby 2014), 스넬

혼비(Snell-Hornby 2006), 젠타(Zenta, 2008) 등이 있다. 이 중 ST의 선정과 수

용에 미친 영향을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논의한 마테오(2008), 뮤지컬 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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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이 비언어적 요소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한 홍(2020), 번역 분

석에 폴리시스템을 적용한 멕켈비(2001)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음악을 고려

한 언어 번역으로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국내 뮤지컬 번역 연구의 경우 2001년 이래 강인혜와 이지민(2021a, 

2021b), 김영신(2014), 노영해(2000), 박미준 외(2014), 이선정(2012), 이지민

(2017, 2019a, 2019b, 2020), 이성은(2013), 이유로(2003), 정정희(2007), 조성은

과 홍승연(2017), 홍정민(2016, 2017, 2020, 2021), Kirk(2008), Lee(2011) 등 연

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해외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고려한(또는 고려하지

않은) 언어 번역 연구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음악을 제외한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홍정민(2016, 2020)에 불과한데, 이도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살

펴본 연구로서 뮤지컬 내에서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라이선스 뮤지컬 <렌트>의 문화소 번역 양상을 분

석한 연구(강인혜와 이지민 2021a)도 해당 연구가 뮤지컬의 다중모드적

(multimodal) 특징을 반영해 비언어적 요소나 소품을 통한 전달 가능성을 확인

하지 못한 것을 한계로 제시하며 뮤지컬 번역에서 비언어적 측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코우잔(Kowzan 1968)은 뮤지컬의 구성 요소를 ‘기호 체계’(sign system)로

보고 이를 대사와 노랫말(word), 톤(tone), 음악(music), 음향 효과(sound effect)

의 청각 기호와 표정(facial mime), 몸짓(gesture), 동선(movement), 분장

(makeup), 헤어스타일(hair-style), 의상(costume), 소품(accessary), 무대 장치

(décor), 조명(lighting)의 시각적 기호로 분류했다. 

뮤지컬에서 대사와 노랫말은 언어적 요소이며, 그 외는 비언어적 요소로 볼

수 있고, 비언어적 요소는 청각 기호와 시각 기호로 나눌 수 있다. 청각 기호는

대표적으로 음악과 음향 효과를 들 수 있다. 시각 기호에는 무대 배경과 조명, 

도구 등의 무대 장치와 소품, 분장, 헤어스타일, 의상, 등장인물 배치, 동선, 배

우의 외모와 연기 등을 들 수 있다. 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동반되는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메라비안

(Mehrabian) 1981; 부르군 외(Burgoon et al. 1989, 최영재 2006: 382 재인용)도

다수 존재하는 바, 뮤지컬 번역에서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의 전달 효과도 함께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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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다양한 뮤지컬 및 연극 선행 연구(김균형 2010; 이계창 2013; 

조영아와 금기숙 2017; 한국화 2019; Hong 2020; Kowzan 1968)를 종합해 아

래 <표 1>과 같이 뮤지컬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요소를 감각과 구현 방법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표 1> 뮤지컬의 비언어적 요소

감각 요소 기호

청각 음악, 음향 효과

시각

무대 무대 장치, 조명, 도구

배우

배치, 동선

연기 춤, 몸짓, 표정

외양 신체적 외모, 분장,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청각 기호로는 음악과 음향 효과가 있으며, 시각 기호로는 무대와 배우가

있다. 무대에서 무대 장치는 기본적으로 무대에 고정되어 극이 진행되는 장소

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무대 배경을 의미한다(김균형 2010: 226). 무대 장치

는 지리적 장소(예: 들판, 바다, 산), 사회적 장소(예: 광장, 연구소, 부엌, 카페), 

이 둘을 동시에 알려주는 장소(예: 고층빌딩이 즐비한 길, 에펠탑이 보이는 방), 

시대(예: 그리스 신전)와 시간(아침, 점심, 저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Kowzan 1968: 69). 여기에는 그림, 커튼, 가구, 카펫 등의 장치 도구와 장식

도구가 포함된다. 이들 도구는 무대 소품, 장식 소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무

대 소품은 대도구라 불리기도 하는데, 기둥같이 무대 장치와 연결되어 무대를

구성하는 소품을 가리키고, 장식 소품은 소도구라 불리며 대도구보다 작으며

장식적 효과로 쓰이는 장치를 의미한다(김균형 2010: 235).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화려한 무대 장치와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팬텀이 사는 어둠의 세계

를 나타내기 위해 수십 개의 촛불이 빛을 밝히는 거대한 지하 물길로 형상화된

무대 장치가 사용되고, 급격하게 무대로 낙하하는 거대한 샹들리에는 팬텀의

이야기로 관객을 이끄는 필수불가결한 도구이기도 하다.

조명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려야 할 것을 숨기

며, 전체 극의 역동성과 분위기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명의 방

향, 각도, 색깔에 따라 전달하는 의미가 바뀔 수 있다(김균형 2010: 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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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이미지 창조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원론적인 요소는 배우이다(김균형

2010: 240). 배우의 외모, 분장,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보조 또는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비언어적 요소이다. 이들은 작품의

주제와 상징적 의미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시각적 예술성과 완성도를 높인다(조영아와 금기숙 2017). 

배우는 등·퇴장, 동선, 표정, 안무, 몸짓을 통해 작품과 연출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낸다. 뮤지컬에서 안무는 드라마의 기능과 역할에

절묘하게 맞춰지면 해당 장면의 공감각적 요소로 빠르게 작용한다(한국화

2019: 8). 특히 <레 미제라블>과 같이 모든 대사가 노래로 불리는 성쓰루

(sung-through) 형식의 뮤지컬은 노래와 안무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청각적

메시지와 시각적 메시지가 모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배우는 텍스트(대본)를 바탕으로 자신이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를 이해하고

대사 속에 있는 서브 텍스트를 파악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캐릭터를 연기하

는데(이계창 2013: 214-215), 여기서 행동은 동선, 몸짓과 얼굴 표정을 포함한

다. 뮤지컬에서 이러한 동선, 몸짓과 얼굴 표정은 언어적 요소인 대사 전달만큼

중요하게 고려된다. 한 평론 잡지에서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조승우가

“대사, 눈빛, 행동 어느 하나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표현력을” 통해 “선

과 악을 오가는 지킬과 하이드로 분해”, “무대를 장악했다”(이영실 2018. 12. 

18)라고 평하며 눈빛, 행동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언급했는데, 이를 통해

서도 등장인물의 구현에 있어 비언어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소품은 배우가 소유하며 활용하는 소품으로서 무대 소품과 대비되는 의미

로 행위 소품이라고도 불리는데, 작품과 직접 연관된 직접 소품, 연상을 통해

소품과 작품 간 연결 고리를 만드는 연상 소품, 작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

질적인 소품 등이 있다. 이러한 소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극에 역동성과 의

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바탕으로 관객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김균형 2010: 235-237). <레 미제라블>에서 앙졸라의 장총 소품은 매우 눈에

띄는 무기로써 힘과 폭력을 떠올리게 해 관객들이 프랑스 혁명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Blair 2014: 69). 

뮤지컬의 이러한 다양한 기호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강화하거

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므로 항상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의 체계가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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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해야 완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Esslin 1988: 106). 예를 들어

배우의 표정과 행동은 대사, 무대 장치(예: 문을 여는 시늉), 의상(예: 모자 마

임), 소품(예: 낚시하는 시늉), 시대 배경까지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Kowzan 1968: 64). 따라서 뮤지컬에서 언어적 요소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완전

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같은 대사라도 억양과 말의 빠르

기,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노랫말의 제약으

로 인해 번역 시 언어로 전달하지 못한 메시지도 배우의 몸짓을 통해 보상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뮤지컬 <유린타운>에서 “Hang her”(그녀를 교수

형에 처해)라는 노랫말은 음표 수의 제약(2음절)으로 인해 “죽여”라고 번역되어

언어적 측면에서는 대상(그녀)과 죽이는 방법(교수형)이 생략되었으나, 배우들

이 여자를 바라보며 목에 밧줄을 거는 시늉을 함으로써 대상과 방법을 완전하

게 전달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는 연출가의 의도나 국가별 문화에 따라 계획

적으로 변형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 예가 라이선스 뮤지

컬 <지킬 앤 하이드>이다. 국내 공연에서는 원작과는 달리 하이드 대사에 치음

등 강한 발음이 나는 어휘를 넣고, 은색의 조끼 위에 거대한 털코트를 입힘으로

써 하이드의 야만적인 캐릭터를 부각하고 존재감을 극대화한 바 있다(Hong 

2020: 1187).  

2.2 뮤지컬 <레 미제라블>

<캣츠>,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뮤지컬 중 하나로 알려진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동명 소설(1862)을 기반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Claude-Michel Schönberg)가 작곡을, 알랭 부블리유(Alain 

Boublil)가 극본을 담당했다. 1980년에 파리에서 초연된 작품을 영국의 카메론

메킨토시(Cameron Mackintosh)가 완전히 개작해 1985년 10월 8일 런던 바비칸

극장에서 초연했다. 작품은 개막 후 27년간 전세계 300개 도시에 공연되어

6,000만 명 이상이 관람했으며, 201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연되는 최

장수 뮤지컬로 알려져 있다(박소영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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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12년 한국에서 정식 라이선스 공연이 있기 이전에도 국내에

서 몇 차례 해적판 공연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특히 1993년도 롯데월드 예술극

장과 대학로 문예회관(현 아르코 예술극장)의 공연이 큰 인기를 끌었다. 2007년

에 <레 미제라블> 한국 공연을 위해 오디션까지 치렀지만 공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박병성 2018. 7. 18), 한국어 공연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어 마침내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사들여 7개월간의 오디션 끝에 2012년 11월 용인에서 초

연을 올렸고, 1년여의 장기 공연 동안 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뉴시스 2022. 

1. 25). 

뮤지컬 <레 미제라블>은 성쓰루 뮤지컬이며, 국내 라이선스 공연은 원작의

무대, 노래, 의상을 그대로 재현하여 올리는 레플리카(replica) 형식으로 공연되

었다. 1막 22곡, 2막 18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번역된 노랫말은 강세와 리듬이

잘 살아 있다. <레 미제라블>의 초연본 40곡의 노랫말을 번역한 극작가이자 연

출가 조광화는 소절마다 최대 4어절을 넘지 않도록 압축한 노랫말에 함축적 의

미와 운율을 담으려 했고 우리 한국인에게 친숙한 3·4조 리듬의 짧은 음절을

얹었다(신정선 2012. 11. 8). 

뮤지컬 <레 미제라블> 번역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는 해당 작품 번역

과정에서 시적 효과 전달을 위해 운율과 압운이 상실되었다는 연구(Lee 2011) 

한 편뿐으로 비언어적 요소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뮤지컬 <레 미

제라블>의 비언어적 요소에 관한 현재 연구는 음악, 무대, 의상 및 배우 연기, 

안무 등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음악 측면의 연구는 <레 미제라블>의

음악적 구성과 극적 전개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조만수 2016), 연극적 텍스트와

음악적 텍스트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 연구(김광선 2002), <레 미제라블>의 음

악적 반복의 중요성을 살핀 연구(노영해 2000), 뮤지컬 연기를 위한 배우의 음

악 분석 및 노랫말 분석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한 이계창(2013, 2015) 등

이 있다. 무대 측면은 무대 이미지 구성을 위한 조명과 소품의 역할에 대해 논

의한 김균형(2010), 뮤지컬 무대의 가변적 공간 구성에 대해 분석한 안소영과

이정교(2008)가 있으며, 의상은 <레 미제라블> 뮤지컬과 연극의 의상 특성을

비교한 조영아와 금기숙(2017)이 있다. 동선과 안무는 다양한 뮤지컬 안무의 특

성과 구성을 연구한 황현경(2014), 무용 이론가 라반(Laban)의 움직임 분석 이

론을 활용해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안무를 정리한 한국화(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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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분야별 연구는 존재하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언어 요소와 비언어 요소가 함께 의미를 형성하는 뮤지컬에

대해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합한 번역 연구의 필요성이 여기서 다

시 제기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오리지널 극단이 호주 멜버른 허마제스티 극장(Her Majesty’s 

Theatre)에서 2014년 7월 2일 공연한 Les Misérables 영상 중 1막의 ‘One Day 

More’(ST)와 한국에서 레플리카 방식으로 2012년 11월 3일 용인 포은 아트홀

에서 초연 공연된 라이선스 뮤지컬 <레 미제라블> 공연 영상 중 ‘내일로’(TT)

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 대상인 ST와 TT 영상은 뮤지컬의 실황 공연을 녹화한 것을 분석한

것이므로 카메라 각도나 조명의 빛 반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이는 연구 한

계로 작용할 수 있다. 매체의 특성상 뮤지컬 넘버가 진행되는 동안 풀샷과 더불

어 클로즈 업1)하거나 롱 쇼트2), 풀 쇼트3) 컷4)등의 편집 기술이 가미되어 현장

관객의 시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

나 오히려 반복 시청과 각종 편집 기술로 인해 더 자세하게 비언어적 요소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아울러 해당 공연에서의 배우의 몸짓이나 표정

연기는 전체 배우 공통이라기보다는 개별 배우에 한정되어 해당 공연을 대표한

1) 클로즈 업(close-up):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해 찍은 장면. 대개 피사체를 화면 가득 포

착한 장면을 지칭한다(영화사전 2004).

2) 롱 쇼트(long shot): 인물을 화면 높이의 약 3/4에서 1/3 정도까지의 크기로 포착한 장

면을 말한다. 카메라가 포착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마치 연극의 공연을 보는 것처

럼 관객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보게 한다(영화사전 2004).

3) 풀 쇼트(full shot): 인물의 전신을 포착한 장면(영화사전 2004).

4) 컷(cut): 와이프, 디졸브 등의 장면 전환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화면과 화면을

붙이는 방법(영화사전 2004).



라이선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번역 사례 연구 ● 이지민․정지윤 109

다 할 수는 없으나 이도 연출가의 허락을 받은 연기로서 의도하는 연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은 19세기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며, 장발장이라

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다. 음악 자체가 극 전개를 이끌어가는 작품으로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

가 반복되고 음악이 극의 흐름은 물론 주제를 구성한다(조만수 2016: 317). 모

든 뮤지컬 넘버가 독립적으로 불릴 만큼 개별적으로 뛰어난 작품성, 완성도와

주제를 지녔지만, 넘버 간에 유기적이고 반복적인 구성으로 캐릭터마다 대변되

는 노래가 관객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

이 중 ‘One Day More’는 1막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뮤지컬 넘버로서 장발

장, 마리우스, 코제트, 에포닌, 앙졸라, 자베르, 떼나르디에 부부와 앙상블이 전

원 출연해 각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복합적인 곡이다. 뮤지컬의 22번째 곡인 ‘One

Day More’는 3분 30초가량의 짧은 시간 속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다음

날’(one day more)을 맞이하는 상이한 마음가짐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베르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탈출과 자유를 위해 ‘다음 날’을 꿈꾸는 장발장, 운

명 같은 사랑을 느꼈지만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이 오는 ‘다음 날’을 슬퍼하는 마

리우스와 코제트, 짝사랑하는 마리우스는 ‘다음 날’에도 자신의 곁으로 오지 않

을 거라고 슬퍼하는 에포닌, 혁명으로 새로운 ‘다음 날’을 꿈꾸는 앙졸라와 학

생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학생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심판하기 위해

‘다음 날’을 벼르는 자베르, 혁명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큰 몫을 잡을 ‘다음

날’을 기대하는 떼나르디에 부부가 모두 각자의 다음 날을 노래하는 폴리포니5)

로 짜져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One Day More’ 또는 ‘내일로’를 합창

해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One Day More’는 1막을 마무리하고 2막의 시

작을 위한 복선도 깔아놓아야 하는, 종결과 전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중요한

곡이기도 하다. ‘One Day More’는 장발장의 ‘Who Am I’와 팡틴의 ‘I 

Dreamed a Dream’의 두 모티브로 구성되어 있다(조만수 2016: 332-333). 꿈꾸

었던 모든 것이 죽어버린 팡틴의 절망을 나타내는 ‘I Dreamed a Dream’과 자

5) polyphony: 다성음악, 또는 복음악. 단음이 아니라 여러 성부를 가진 음악(多聲音樂)

을 가리킨다(파퓰러음악용어사전 2002;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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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장발장의 절망의 노래 ‘Who Am I’는 ‘One Day 

More’에서는 속박 받는 과거를 벗어나 미래의 자유를 꿈꾸는 장발장의 희망의

노래로, 그리고 코제트의 사랑을 위한 희망의 노래로서 기능한다(조만수 2016: 

333). 막(Act)을 극적이고 화려하게 끝내기 위해 등장인물을 하나둘씩 등장시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피날레(노영해 2000: 125)에 불리

는 이 곡은 1막 시작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등장인물 간의 서사와 긴장감 그리

고 에너지가 반복되는 음악을 기반으로 총 발산되어 피날레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죽은 사람을 포함해 등장인물이 모두 한꺼번에 등장하고 합창이 동

반되어 노랫말 전달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곡은 관객의

측면에서 단순히 입말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동작, 소품, 동선, 표정 등 비언어

적 정보의 해석도 큰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 하겠다. 

3.2 연구 방법

노랫말 번역 분석에는 베이커(Baker 2006)의 프레이밍 전략을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조정해 사용했다. 프레이밍은 언어 및 비언어 요소의 배치, 삭제 또

는 조정을 통해 수행되고(Lee 2014: 156), 실질적으로 언어 자원뿐 아니라 비언

어 자원에도 모두 적용 가능하다(Baker 2006: 111). 홍정민(2017)은 베이커의 4

가지 프레이밍 전략 중 시공간적 프레이밍(temporal and spatial framing)을 제

외한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딱지 붙이기(labelling), 참여자 재배

치(repositioning of participants)를 적용해 논레플리카 라이선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번역을 살펴본 바 있다. 이 프레이밍 틀은 통사적 구조 중심의

언어학적 차이보다는 메시지 전달 및 캐릭터의 성격 구현 측면의 변화를 살펴

보는데 유리하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뮤지컬 특성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도록 한

다. 홍정민(2017)의 경우 이 프레이밍 틀을 특정 넘버 전체의 삭제, 넘버 전반

의 정서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용했으나, 본고에서는 한 개의 넘버를 대상으

로 언어 요소와 비언어 요소(조명, 인물 배치, 배우 연기, 의상 등)를 함께 분석

할 것이다. 본고에서의 선택적 전유는 언어 및 비언어 요소를 통해 기존 정보의

삭제 또는 새로운 정보의 추가, 기존 정보 내에서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내

러티브를 강화, 약화 또는 정교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꼬리표 달기6)는 사람, 



라이선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번역 사례 연구 ● 이지민․정지윤 111

장소, 집단, 사건 등에 대해 핵심 요소의 성격이나 특징을 규정하는 언어적 요

소나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해 관객의 반응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참여자 재배치는 언어적 측면에서는 지시어, 어역, 행위 주체의 조정

을, 비언어적 측면에서는 인물 배치 조정 등을 통해 등장인물과 관객 등 참여자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래 <표 2>는 본고에서 사용할 분석

틀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프레이밍 분석틀

전략 구체적 방법 효과

선택적 전유
언어/비언어 요소의 삭제, 변형, 

첨가
특정 측면을 강조 또는 약화

꼬리표 달기

시대, 장소, 등장인물 성격, 직업

등의 특징을 규정하는 언어/비언어

요소의 삭제, 변형, 첨가

독자의 반응을 유도 또한 제한

참여자 재배치
언어/비언어 요소 중 지시어, 어역, 

행위 주체, 인물 배치, 시공간 조정

등장인물과 관객 등 참여자 간

관계 재설정

비언어적 요소(<표 1> 참조)의 범위와 관련해, 본 뮤지컬은 무대, 의상, 소

품에서 큰 변형을 허락하지 않는 레플리카 뮤지컬이므로 음악, 무대 장치, 의상, 

분장에서는 ST와 TT 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조명, 인물 배치, 배

우의 동선과 연기(몸짓, 표정), 외양 중 의상을 소화한 방법 등에서 약간의 차이

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이들이 언어적 요소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했다. 

4.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모두에서 선택적 전유, 꼬리표 달

기, 참여자 재배치 전략이 모두 발견되었다. 언어적 요소의 경우 선택적 전유

6) labeling: ‘딱지 붙이기’, ‘꼬리표 달기’, ‘꼬리표 붙이기’ 등의 다양한 한국어 용어가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이 중 ‘꼬리표 달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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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ST의 “one day more”(하루만 더)가 TT에서 “내일로”로 번역된 부분

에서 발견된다. ST에서는 ‘하루 더’라고 하여 간절함이 강조되었다면 TT에서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희망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꼬리표 달기는 등

장인물별로 골고루 발견되었다. 참여자 재배치의 경우 주로 마리우스와 코제트

의 노랫말에서 발견되었다. “I”, “you”를 “우리”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둘의 관

계를 TT에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했다. 언어적 측면의 변화는 모두 등장인물의

성격과 등장인물 간 관계를 명시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변화와 함께 설명하겠다. ST와 TT 간

언어 요소와 비언어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는 7개 장면을 선정했고, 

노랫말과 비언어 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장면 예 1>

<그림 1> ST(좌)와 TT(우)

ST에서 장발장은 형사 자베르를 가리키며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라고 했지만, TT에서는 “날 잡으려는 추적자는 포기라곤 모른다”라고 번

역해 ‘추적자’와 ‘포기라곤 모른다’라는 표현을 사용, 꼬리표 달기와 선택적 전

유 전략을 취함으로써 자베르의 집요함을 부각한다. 비언어적 측면에서도 선택

적 전유 전략이 발견된다. ST의 배우는 첫 등장부터 꼿꼿이 서서 별다른 동작

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surely’를 강조했다면, TT의 장발장은 등장부터 서

서히 걸어 나오고 같은 대사의 멜로디 또한 마치 추적해오듯 빠르게 진행되어

배우는 숨 가쁜 몸짓을 취함으로써 장발장이 취하는 ‘다음 날’의 목적이 자베르

의 추적에서 벗어난 자유임을 강조한다. 같은 자리에 서 있어 옷의 패턴이나 질

감이 조명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ST와 달리 TT에서는 장발장이 앞으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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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은색 조끼에 조명이 비쳐 무대 멀리서도 관객이 변화된 장발장의 신분

을 알 수 있다(조영아와 금기숙 2017). 이는 노랫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강력

한 비언어적 요소이다. ST보다 TT의 언어적 요소 번역이 강해진 느낌과 맞추

어 TT의 장발장 또한 ST보다 좀 더 격앙되고 강렬한 표정으로 연기한다. 

<장면 예 2>

<그림 2> ST(좌)와 TT(우)

마리우스가 노래를 하는 장면이지만 ST와 TT 모두 코제트도 같이 등장한

다. ST에서는 “How can I live when we are parted?”(우리 헤어지면 나는 어떻

게 살까?)로, TT에서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노래 불러 둘 다 ‘코제

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무대에 코제트가 등장하므로 관객은 마리우

스가 누구를 향해 애틋한 마음을 갖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

물 배치에서 TT에서 참여자 재배치 전략이 관찰된다. ST는 마리우스와 코제트

가 각각 무대의 하단과 상단에 비대칭적으로 등장한다면 TT는 서로 멀찍이 떨

어져 무대 상단에서 각자의 공간을 보여주며 등장한다. ST의 안정감이 떨어지

는 비대칭 구조와는 달리, TT는 동일한 선상에서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멀찍이

떨어져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를 함으로써 관객에게 이 둘 관계는 안정적

이지만 서로 물리적 거리감이 있음을 느끼게 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조명으

로, ST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마리우스에 좀 더 높은 조도의 조명이 비추고 후

경의 코제트에게는 낮은 조도가 비추었다. 반면 TT에서는 조명의 선택적 전유

전략을 활용해 코제트가 노래를 부르지 않음에도 마리우스와 비슷한 조도의 조

명을 비춤으로써 마치 동시에 노래할 것 같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들 조명

은 각각의 노랫말과 잘 일치한다. ST의 경우 노랫말이 “I did not live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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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오늘까지 난 죽어 있었다)처럼 ‘I’(마리우스) 중심으로 진행되고 코제트

는 아련히 떠올리면서 부르므로 ST처럼 코제트에 은은한 조명이 적용되는 것

이 적절하다. 반면 TT에서는 해당 부분을 “너를 만나 바뀐 인생”이라고 번역해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참여자 재배치 전략을 취함으

로써 코제트를 부각했는데, 조도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 적용되어 노랫말과 조

명의 일치가 실현됨으로써 노랫말의 메시지 전달이 강화되었다. 

<장면 예 3>

<그림 3> ST(좌)와 TT(우)

에포닌이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그린다. TT의 에포닌은 땅에 퍼질

러 앉아 있으므로 먼지와 흙이 묻은 것이 자연스럽다. ST에서 에포닌은 별다른

몸짓을 취하지 않지만, TT에서는 단념한 듯이 팔을 땅에 살짝 툭툭 치는 연기

를 보여준다. ST의 “but he never saw me there”(그는 날 결코 못 봤어)라는 문

장형 대사가 TT에서는 “그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더욱

단호한 종결 처리와 동시에 의미까지 변화되었다. 이를 통해 언어 및 비언어 요

소 모두 에포닌이 마리우스를 단념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선택적 전유 전략

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TT에서는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게 되면서 강한

메시지 전달력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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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예 4>

<그림 4> ST(좌)와 TT(우)

앙졸라가 등장하면서 마리우스의 내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ST의

노랫말 “Do I follow where she goes?”(그녀가 가는 데로 따라갈까?)는 TT에서

“그녀 따라 떠날까?”라고 직역되었다. 그런데 TT에서는 모순된 비언어적 요소

가 나타났다. ST에는 고민하는 마리우스 뒤에 에포닌이 서 있는 반면, TT에서

는 상단에 있던 마리우스가 하단으로 내려와 에포닌의 어깨를 짚고 바라보면서

노랫말을 읊음으로써 참여자 재배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리우스가 칭하는

‘그녀’가 에포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마치 ‘에포닌을 따라갈까?’라는 뜻으

로 관객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마리우스가 혁명을 위한 학생들의 전열에 동

참하기 전, 코제트와 혁명 대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내적 고민을 하는 중

요한 장면인데 에포닌 곁으로 오는 역동적인 동선과 함께 어깨까지 짚는 몸짓

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비록 ST와

달리 TT에서는 코제트에 조명이 남아있어 TT의 ‘그녀’가 누구인지 보완할 여

지가 있기는 하나, 배우들의 움직임과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시각적으로 더 강

렬하기에 후경의 코제트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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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예 5>

<그림 5> ST(좌)와 TT(우)

마리우스가 코제트와의 이별로 슬펐던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학생들과 함

께 혁명에 가담하기로 다짐하는 장면이다. ST에서 앙졸라가 하는 “Will you 

take your place with me?”(너도 나와 함께 네 자리를 지키겠는가?)이라는 질문

은 TT에서는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번역해 꼬리표 달기 전략으로 앙졸라의

강한 혁명 의지를 부각했다. 이에 마리우스는 ST에서 “My place is here. I 

fight with you”(내 자리는 여기다.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이

는 TT에서도 “여기 남아 싸운다!”라고 번역되었다. 그런데 TT의 경우 앙졸라

와 마리우스가 주고받은 말을 살펴보면 의미 상실이 발생한다. 즉 앞선 앙졸라

의 질문을 적절히 살리지 못해 코제트와 함께 할지 학생들에 동참할지 고민하

는 앙졸라의 내적 상태와 심경 변화를 섬세하게 담지 못하고 앙졸라의 말을 되

풀이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한편 비언어적 요소는 ST와 TT가 동일하다. 모두

마리우스가 내적 고민을 끝내고 대열에서 빠져나와 앙졸라의 어깨를 짚으면서

대열에 합류한다고 결정하는 장면은 노랫말처럼 비장한 마리우스의 심정을 잘

부각해주지만, 마리우스의 갈등하는 모습을 언어적 요소에 담지 못했다면 그

보상으로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

쉬움이 남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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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예 6>

<그림 6> ST(좌)와 TT(우)

민중으로 변장한 자베르가 학생들의 속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날을 준비

하는 장면이다. ST의 자베르는 혁명군의 삼색기를 두르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

으로 무대 중간쯤부터 걸어 나와 “We will nip it in the bud”(그것을 싹부터 잘

라 버릴 것이다)를 부를 때 오른손을 움켜쥔다. 하지만 TT의 자베르는 무대 뒤

에서부터 조끼와 크라바트를 풀어헤쳐 성큼성큼 걸어 나온다. 선택적 전유 전

략이 관찰된다. 조영아와 금기숙(2017)은 크라바트를 묶지 않고 흐트러진 자베

르의 의상이 갈등하는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이것

이 오히려 장발장을 잡고자 하는 그릇된 집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는 TT의

노랫말에서도 잘 드러내는데 ST의 “We’ll be ready for these schoolboys, they 

will wet themselves with blood!”(우리는 이 학생들에 대비할 것이다. 이들은

피로 자신을 적실 것이다)가 TT에서는 “학생놈들 애송이들 피로 물들이리라”로

번역되었다. ‘놈’과 ‘애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꼬리표 달기 전략을 취함으로

써 관객들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또한 ST에서는 자베르 자

신을 포함한 ‘we’가 학생들을 엄벌할 주체가 됨을 알리지만, TT에서는 해당 부

분이 삭제되어 ‘우리’보다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져 참여자 재배치가 실현

되었다. 그러나 TT의 배우는 ST와 행동과 동선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TT에서는 자베르가 벌을 내리는 주체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저절로 벌을 받게

되는지의 관계가 모호해졌다. 원작에 충실한 비언어 요소가 변형된 언어적 요

소를 보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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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예 7>

<그림 7> ST(좌)와 TT(우)

혁명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달리 떼다르디에 부부의 욕심 많고 기회주의적

인 속셈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ST의 노랫말 “Watch ’em run amuck, 

catch ’em as they fall”(그들이 두들겨 맞는 거 구경하자. 바닥에 나뒹굴 때 (한

건) 잡자) 부분을 통해 ST에서는 혁명 따위에 관심이 없는 부부가 타인을 관망

하는 태도를 드러났다면, TT에서는 “다들 맛 갔나, 다들 죽을 판”이라고 참여

자 재배치 전략을 사용해 번역해 이미 혁명으로 혼란스러울 학생들의 미래 모

습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비언어적 요소에서 참여자 재배치 전략을 사용

해 의미를 보완한다. 떼나르디에 부부는 무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혁명 군단

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감을 통해 이들이 남 일에 무관심한 성격을 보

여주었다. 또한 영어에서는 ‘watch’, ‘catch’의 반복적인 단어의 음률도 ‘다들’을

반복하여 ST의 효과를 유지하려 했다. ST에서 떼라르디에 부부는 가만히 서서

“here a little ‘dip’, there a little ‘touch’”(여기에 살짝, 저기에 조금)라고 노래

하는 반면, TT에서는 “요기서 슬쩍, 조기서 왕창”으로 번역해 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꼬리표 달기 전략을 써 부부의 탐욕스러운

부분을 강조했으며, 비언어적 요소도 훔치는 손동작을 추가하는 꼬리표 달기

전략을 적용해 언어적 메시지를 증폭하고 있다. 한국화(2019)는 떼나르디에 부

부가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다 보니 관객에게 보여지는 상체 위주의 동작

들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TT에만 해당된다. ST는 큰 동작이 없었고, 

TT의 경우 만약 손동작이 없을 시는 훌륭하게 개사한 노랫말을 감칠맛 나게

잘 살리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재배치 전략은 인물의 배치에서도 관

찰된다. ST는 떼나르디에 부부가 나란히 서 있다면, TT는 남편이 부인 뒤에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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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듯 서 있어 둘이 더욱 똘똘 뭉쳐있는 인상을 준다. 의상의 경우 떼나르디에는

트리콘(tricorn)7)을 써서 과거 군임이었음을 과시하고, 자카드8) 소재의 질레9)를

입어 사기꾼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며, 떼나르디에 부인의 노란색 의상은 밝고

경쾌하지만 간교(奸巧)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조영아와 금기숙 2017: 105-106). 

이처럼 의상 또한 노랫말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징과 이야기를 보여주기는 하나

ST에서 의상을 통해 의도한 이러한 메시지가 TT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잘

전달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TT에서 의상으로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

상하기 위해 떼나르디에 부부의 사기성과 간악함을 언어와 행동을 통해 증폭한

것으로 보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번역학에서 다뤄진 뮤지컬 번역이 언어적

텍스트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음을 확인하고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심층적인 번역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상정해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One 

Day More’의 오리지널 버전과 한국어 라이선스 버전의 언어적 요소 및 비언어

적 요소 차이를 파악하고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ST와 TT 간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의 유의미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7개 장면을 파악해 조명, 인물 배치, 동선, 몸짓, 표정, 의상의 소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선택적 전유, 꼬리표 달기, 참여자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프레이밍 분

석틀에 기반해 비언어적 요소와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

7) 영어로 ｢트라이콘｣또는 ｢트라이콘 해트｣, 프랑스어로 ｢트리코르느｣라고 불리는 것

으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유럽의 남성이 사용했던 모자를 말한다(Fashion 

전문 자료사전 1997).

8) 19세기 초 자카드직기를 발명한 프랑스 인 조셉 마리 자카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자카드직기를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문양을 표현한 천을 통칭한다(Fashion 전문 자료

사전 1997).

9) 방한용 속옷이나 조끼를 가리키는 프랑스어. 원래는 화려한 장식을 한 소매 없는 속

옷을 의미했는데 주로 조끼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종류와 디자인의 변화도

많다(Fashion 전문 자료사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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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ST와 TT 각각에서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적 요소를 강화하거나 보완

한다. ST를 살펴보면 언어적 요소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등장인물의 신분 변화

와 과거, 성격과 마음가짐 등을 의상과 동작으로 강화하거나 보완해주고 있다. 

장발장의 의상을 통해 장발장의 변화된 신분 변화를 알리기도 하고, 떼나르디

에 부부의 과거와 현재의 직업을 소품과 의상을 통해 암시하기도 한다. TT에서

는 여기에 더해 거리감이 있는 대칭적 자리 배치를 통해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안정적 관계와 물리적 거리감을 관객에게 전달했다. 고개를 가로젓거나 땅을

가볍게 치는 배우의 연기를 통해 마리우스에 대한 에포닌의 단념하는 마음을

강하게 전달했다. 자베르의 흐트러진 조끼와 크라바트를 통해 잘못된 집념이라

는 메시지를 추가로 전달하기도 했다. 

둘째, TT의 언어적 요소 번역에서 선택적 전유, 꼬리표 달기, 참여자 재배

치가 모두 발견되었다. 모두 등장인물의 성격, 신분과 등장인물 간 관계를 명시

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TT의 비언어적 요소에서도 선택적 전유, 꼬리표 달기, 참여자 재배치

전략이 모두 관찰되었는데, 언어적 요소를 기반으로 등장인물의 배치, 조명의

사용, 배우의 동선과 연기를 통해 비언어적 요소가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형은 대체로 언어적 요소를 보완하거나 언어적 요

소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ST에서는 마리우스 중심이던 노랫말이

TT에서는 참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코제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등장인물

배치도 이에 맞게 ST와는 달리 코제트를 마리우스와 동일선상에 배치(참여자

재배치)하고 조명도 마리우스와 동일한 조도를 적용함(선택적 전유)으로써 노랫

말에 일치시켰다. 배우의 연기와 관련해서는, TT에서 떼나르디에 부부의 노랫

말은 꼬리표 달기 전략을 통해 “요기서 슬쩍, 조기서 왕창”으로 도둑질임을 노

골적으로 표현했고, 여기에 도둑질을 나타내는 몸짓을 추가해(꼬리표 달기) 노

랫말과 연기를 일치시켰다. 이는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메시지를 강화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ST에서 상실된 비언어적 요소 효과를 TT의 언어적․비언어적 요소

를 통해 보상하기도 한다. ST에서는 떼나르디에 부부가 사기꾼임이 이들이 입

은 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해당 정보가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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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TT에서는 노골적인

어휘와 몸짓(꼬리표 달기)을 사용해 이들의 정체성을 명시화했다. 

다섯째,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방해하기도 한

다. TT의 비언어적 요소인 몸짓이 언어 요소와 맞지 않게 유지되거나 변화되어

노랫말이 전달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오해를 일으킬 여지도 발생

한다. 코제트에 대한 마리우스의 내적 갈등의 경우 언어적 요소는 충실하게 번

역되었으나 배우의 동선과 동작이 바뀌어(참여자 재배치) 정확한 메시지 전달

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베르는 비언어적 요소는 ST와 TT가 동일했으

나 TT에서 참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언어적 요소가 바뀌었기에 ST와는 달리

행위 주체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정리하면, 비언어적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적 요소를 보완, 강

화하며, TT에서 번역을 통해 변형된 언어적 요소를 바탕으로 비언어적 요소가

다양하게 변형됨으로써 관객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아울러 ST에서 상실된 비언어적 요소의 효과를

TT의 언어적 요소를 통해 보상하며, 이렇게 변형된 언어적 요소는 비언어적 요

소를 통해 다시 보완, 강화되는 순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를 보완하지 못하고 충돌 또는 약화시키는 효과도 관찰되었

다. 물론 뮤지컬의 한 넘버 내에서는 음악과 주제, 배우 동작의 연속성이 유지

되기에 TT의 앞과 뒤 장면에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

를 맺으며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본 연구는 변형의 제약이 큰 레플리카 뮤지컬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무대, 

도구, 소품 등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관찰할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레

플리카 뮤지컬이라 하더라도 언어적 요소의 번역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비언어

적 요소의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상기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아울

러 뮤지컬의 비언어적 요소를 정리하고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간의 상

호작용을 분석하는 기본틀을 간단하게나마 제시했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해당 틀이 아직은 대략적이라 정교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개

별 비언어적 요소별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40곡이 담긴 뮤지컬 중 단 하나의 곡만 분석해 전체 뮤지컬의 언어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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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비언어적 요소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더 심층적이고 거시적으로 논하

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연 예술의 비언어적 요소를 번역학 관

점에서 파악하고 언어 요소와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학계 간 작은 공백을 채우

고 다중모드적 번역 연구의 토대를 쌓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번역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뮤지컬의 비언어 요소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언어적 요소와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정밀

한 분석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논레플리카 뮤지컬, 오리지널 뮤지

컬의 자막 번역으로도 연구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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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One More Day’와 ‘내일로’ 노랫말

*(A)-(G): 여러 명의 인물이 동시에 부르는 소절을 의미. 

ST TT

VALJEAN 장발장

One day more! 내일로

Another day, another destiny. 또 다른 날, 또 다른 운명이

This never-ending road to calvary 이 길은 끝이 없는 가시밭

These men who seem to know my crime 날 잡으려는 추적자는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 포기라곤 모른다

One day more! 내일로!

MARIUS 마리우스

I did not live until today. 너를 만나 바뀐 인생

How can I live when we are parted? 너 없이 어찌 살아갈까?

VALJEAN 장발장

One day more 내일로!

MARIUS & COSETTE 마리우스 & 코제트

Tomorrow you’ll be worlds away 내일 우린 다른 길로

And yet with you my world has started! 우리 만남 시작했는데

EPONINE 에포닌

One more day all on my own 하루 가도 나 홀로

MARIUS & COSETTE 마리우스 & 코제트

Will we ever meet again? 다시 못 봄 어쩌나?

EPONINE 에포닌

One more day with him not caring 하루 가도 그는 멀리

MARIUS & COSETTE 마리우스 & 코제트

I was born to be with you 우리 함께 할 운명

EPONINE 에포닌

What a life I might have known 나야 어찌 되어도

MARIUS & COSETTE 마리우스 & 코제트

And I swear I will be true 우리 함께 할 우리!

EPONINE 에포닌

But he never saw me there! 그는 상관없는 일!

ENJOLRAS 앙졸라

One more day before the storm! 폭풍 와도 내일은!

MARIUS 마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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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 follow where she goes? 그녀 따라 떠날까?

ENJOLRAS 앙졸라

At the barricades of freedom 바리케이드에 자유 온다

MARIUS 마리우스

Shall I join my brothers there? 동지들을 따를까?

ENJOLRAS 앙졸라

When our ranks begin to form 전열 갖춰 나갈 때

MARIUS 마리우스

Do I stay, and do I dare? 가느냐, 머무느냐?

ENJOLRAS 앙졸라

Will you take your place with me? 나와 함께 싸우자

CHORUS 합창

The time is now 때가 왔다

The day is here 그날 왔다

VALJEAN 장발장

One day more! 내일로!

JAVERT 자베르

One day more to revolution 내일 되면 반란의 날

We will nip it in the bud 싹을 미리 자르자

We’ll be ready for these schoolboys 학생놈들 애송이들

They will wet themselves with blood! 피로 물들이리라

VALJEAN 장발장

One day more 내일로

THENARDIER & MADAME 

THENARDIER
떼나르디에 부부

Watch ‘em run amuck 다들 맛 갔나

Catch ‘em as they fall 다들 죽을 판

Never know your luck 몽땅 죽어준다면

When there’s a free-for-all 우린 좋지

Here a little ‘dip’ 요기서 슬쩍

There a little ‘touch’ 조기서 왕창

Most of them are goners 기왕 죽을 목숨

So they won’t miss much! 크게 써 보셔

ENJOLRAS & CHORUS (Altos & Basses) 합창

One day to a new beginning 내일이면 시작되리

CHORUS (Sopranos & Tenors) 합창

Raise the flag of freedom high 깃발 높이 올려라

ENJOLRAS & CHORUS (Altos & Basses) 합창

Ev’ry man will be a king 민중들이 깨어나

CHORUS (Sopranos & Tenors)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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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ry man will be a king 민중들이 깨어나

ENJOLRAS & CHORUS (Altos & Basses) 합창

There’s a new world for the winning 새론 세상 열리는 날!

CHORUS (Sopranos & Tenors) 합창

There’s a new world to be won 새론 세상 열린다!

CHORUS 합창

Do you here the people sing? 너는 듣고 있는가?

MARIUS 마리우스

My place is here I fight with you 여기 남아 함께 싸운다!

VALJEAN 장발장

One day more 내일로!

*(A) MARIUS & CHORUS (A) 마리우스 & 코제트

I did not live until today 너를 만나 바뀐 인생

(A) JAVERT (A) 자베르

I will join these people’s hereos, 저들 틈에 합류하여

(A) THENARDIER (A) 떼나르디에 부부

Watch ’em run amuck 다들 맛갔나

(B) EPONINE (B) 에포닌

One day more all on my own 하루 가도 나 홀로

(B) JAVERT (B) 자베르

I will follow where they go 저들 뒤를 따르며

(B) THENARDIER (B) 떼나르디에 부부

Catch ’em as they fall 다들 죽을 판

(C) MARIUS & CHORUS (C) 마리우스 & 코제트

How can I live when we are parted? 너 없이 어찌 살아갈까?

(C) JAVERT (C) 자베르

I will learn their little secrets 저들 속셈 알아내어

(C) THENARDIER (C) 떼나르디에 부부

Here a little ‘dip’ 요기서 슬쩍

There’s a little ‘touch’ 조기서 왕창

(D) VALJEAN (D) 장발장

One day more! 내일로!

(D) JAVERT (D) 자베르

I will know the things they know 저들 파악하겠다

(E) MARIUS & CHORUS (E) 마리우스 & 코제트

Tomorrow you’ll be worlds away 내일 우린 다른 길로

(E) JAVERT (E) 자베르

One more day to revolution 내일 되면 반란의 날

(E) THENARDIER (E) 떼나르디에 부부

Watch ’em run amuck 다들 맛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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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em as they fall 다들 죽을 판

(F) EPONINE (F) 에포닌

What a life I might have known 나야 어찌 되어도

(F) JAVERT (F) 자베르

We will nip it in the bud 싹을 미리 자르자

(F) THENARDIER (F) 떼나르디에 부부

Never know your luck 몽땅 죽어준다면

When there’s a free-for-all 우린 좋지

(G) MARIUS & CHORUS (G) 마리우스 & 코제트

And yet with you my world has started 우리 만남 시작했는데

(G) JAVERT (G) 자베르

We’ll be ready For these schoolboys 각오해라 학생 놈들

VALJEAN 장발장

Tomorrow we’ll be far away 내일은 멀리 떠나리

VALJEAN & JAVERT 장발장 & 자베르

Tomorrow is the judgment day 내일은 정의 세울 날

ALL 합창

Tomorrow we’ll discover

What our god in heaven has in store

내일이 오면

신의 뜻한 바를 알게 되리라

One more dawn, 내일엔

One more day, 내일은

One day more.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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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the Verbal and Non-verbal Elements of ‘One 

Day More’ of Licensed Musical Les Misérables

Jimin Lee & Jiyoon Jeong 

(Keimyung University)

A musical is a comprehensive performing art consisting of not only verbal 

elements such as lyrics and lines but also non-verbal ones such as melody, 

acting, stage props, and dance. Therefore, when translating musicals, 

translators should consider non-verbal elements as well. This case study 

aims to explore differences and interactions between verbal and non-verbal 

elements of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of ‘One Day More’ of Les 

Misérables (ST) and the Korean licensed version ‘내일로’ Naeillo (TT). A 

framing theory was employed for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all three 

strategies－selective appropriation, labelling and repositioning of 

participants－were used in translating both verbal and non-verbal elements. 

Verbal elements were translated in a way of strengthening the 

characteristics of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s and 

compensating for the failure of the delivery of the messages from 

non-verbal elements due to cultural gaps. And the non-verbal elements 

sometimes supplemented or strengthened the messages of the lyrics. When 

the non-verbal elements failed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verbal 

elements, they served as a hindrance to the delivery of the message of the 

lyrics. 

Keywords: musical lyrics, verbal element, non-verbal element, Korean translation,

licensed musicals

주제어: 뮤지컬 노랫말,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한국어 번역, 라이선스 뮤지컬



라이선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번역 사례 연구 ● 이지민․정지윤 133

이지민 (1저자,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부교수

ke9836@hanmail.net

관심분야: 다중모드 번역, 뮤지컬 번역

정지윤 (공동저자)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박사과정

papcon2020@naver.com

관심분야: 다중모드 번역, 뮤지컬 번역

논문 투고: 2022년 2월 5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2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3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3월 22일


